
2020. 6. 10. 인쇄 : 네이버 뉴스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tool/print.nhn?oid=025&aid=0003006845 1/3

코로나19에 중국 자영업자 40% 문 닫았다… "1억
1000만 명 실직ㆍ파산"
기사입력 2020-06-05 14:25

베이징대 연구팀은 "코로나19 여파로 약 1억1000만 명의 중국 자영업자가 경제 활동을 중단했다"고 밝혔다. [웨이보 캡쳐]
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(코로나19) 여파로 중국 자영업자의 최대 40%가 실직하거나 파산한 것으로

나타났다. 약 1억1천만 명으로 이는 중국 전체 노동 인구의 13.8%에 달한다. 

중국 경제매체 지에미앤(界面)에 따르면 베이징대 디지털금융연구센터는 3일 베이징대 국가개발원

이 주관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친 여파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공개

했다. 연구팀은 위챗, 알리페이 등 중국에 보편화한 전자결재 시스템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 자영업

자들의 영업 실태를 분석했다. 

중국의 2018년 기준 자영업자는 9776만 명, 업장 종사자를 포함해 2억3000만 명이 일하고 있었다.

연구진은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르렀던 올 1~3월, 유관 종사자 포함 1억1000만 명이 실

직했거나 경제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. 25~55세 층에서 자영업 이탈이 가장 두드러졌고 외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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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들어와 자영업을 한 경우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한 4월 이후에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

리다고 덧붙였다. 

베이징대 연구팀에 따르면 우한 봉쇄가 시작된 1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중국 내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최대 40% 가까이

줄었다. [중국 경제 매체 지에미앤]

연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. 베이징대 왕정일

(王靖一) 박사는 “중국 도시와 농촌에 펼쳐져 있는 길거리 상점과 이동판매상들은 수많은 가족의 생

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경제 원천이며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”며 “이들 대부분 일상 영업으로 생계를

이어가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족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자영업

의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이동이 어렵고 현금 흐름의 압박이 가중될 경우 유동성 제

약으로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”고 분석했다.

연구팀은 또 최근 중국 지방정부가 앞다퉈 발행하고 있는 소비 쿠폰이 자영업자에 별 도움이 되지

않는다고 밝혔다. 지난 3월 27일 항저우시는 알리페이를 통해 16억8000만 위안(2872억원) 규모의

바우처를 발행했다. 해당 쿠폰의 소비 추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대형 쇼핑몰과 식당, 온라인쇼핑

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.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의 판매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. 



2020. 6. 10. 인쇄 : 네이버 뉴스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tool/print.nhn?oid=025&aid=0003006845 3/3

항저우시가 지난 3월27일 발행한 소비 쿠폰. [웨이보 캡쳐]

베이징시는 6일부터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22억 위안(2조원) 상당의 쿠

폰을 지급한다. 베이징시 관계자는 “식당과 소매점,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

중국 대표적 소비 브랜드인 징둥과 샤오미, 알리바바의 허마 슈퍼마켓 등에서도 쓸 수 있다”고 밝혔

다. 

왕 박사는 “고용 안정 측면에서 자영업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역할을 하고 있다”며 “소비 쿠폰 같

은 부양책이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 

베이징=박성훈 특파원 park.seonghun@joongang.co.k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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